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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고무제품 가공공장 화재
내부 270여㎡에 기계 설비 소실 … 인근 공장 2곳에도 옮겨

대구에서 한 고무제품 가공 및 유통공장에서 불이나 6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.

7월6일 0시48분경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위치한 고무제품 가공ㆍ유통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공장 2곳으

로 옮겨 붙은 후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.

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내부 270여㎡와 기계 등이 모두 불에 타고 나머지 2곳도 각각 내부 60여㎡, 30여

㎡와 설비 등이 소실돼 6000여만원(소방서 추산)의 재산피해를 냈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“7월5일 오후 6시경 전원을 차단하고 퇴근했다”는 직원 박씨의 진술과 “불이 난 공장 천

정 부근에서 처음 불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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